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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ecification 
Review

OOPT Stage 
2030

<대응 방안>

누락된 Timer 부분을 반영해 주었다. 



Specification 
Review

OOPT Stage 
2030

Clock, Alarm, Timer, Stopwatch, WorldClock

-yourTurn() 함수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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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

ClockTest

-testSetClockHour() 함수 추가



Specification 
Review

OOPT Stage 
2030

this.date = date; 와 같이 Constructor 자동 생성 중 자기 자신을
호출하는 불필요한 코드 제거

Local variable이 되야하는 변수들 Class field에서 변경



Specification 
Review

OOPT Stage
2050

<대응방안> 
다른 수정 사항에 의해 Success였던 test가 Fail이 된 것으로 파악했고, 
코드를 수정하여 테스트 Success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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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irwise
Testing

ALL
PASSED



Brute Force 
Testing

“UI 상의 시간은 바뀌지 않는데 해당 초가 지나
면 알람이 울린다.”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
르겠음.
Timer를 시작하면 값이 잘 줄어들며, 0초가 되
면 Buzzer가 울리고, 중간에 정지시킬 경우 울
리지 않는 것을 확인함. 잘 작동함을 확인하였
다.



Static
Analysis



Unit Test
Coverage

• Coverage는 높이면서 ALL SUCCESS



Jenkins ALL SUCCESS
& Sonarqube PASSED



OOAD Review – co-work with SQA

테스트 하기에 부족함이 많은 상태의 코드
였음에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검증해 주
신 점 감사드리며, 나도 V&V 수업을 들어
보고 싶어졌다. 검증 받은 내용을 반영하며
마지막 iteration에서 모든 테스트를 통과
하고 정적분석 pass했을 때 매우 뿌듯했다.

박우진 선배님이 아주 꼼꼼하게 봐주었다

박우진 선배님, 감사합니다. ♥

프로그램을 꼼꼼히 테스트 해주셔서, 수정
할 때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.
진단도구에 대한 매뉴얼을 매우 상세하게
써주셔서 툴을 사용하기 편했습니다. 차후
에 V&V 수업을 듣게 된다면 좀더 다양한
툴을 써보고 싶어졌습니다.

주원 현우

동현 승현



OOAD Review – co-work with Team

개인적으로는 졸작 파티원을 확정하기 위
한 시간이었는데,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
되었고 ‘협업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
해보게 되었다.

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. 팀
내의 불화가 있었지만 남은 팀원들이 다같
이 열심히 노를 저어 항해를 마무리 할 수
가 있었다.

팀원의 변동으로 인해 예전 팀원이 맡고
있던 부분을 인수인계 없이 넘겨 받았지
만, SD와 Class Diagram에 따라 구현을
했기에 원활히 복기(復棊)할 수 있었다.
OOAD의 저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.
위기(危機)는 어려움(危)과 기회(機)가 동
시에 존재한다는데, 문서 작성이 구현과
유지보수와 이어진다는 교수님의 가르침
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.

협업이라는 것은 항상 순탄하지는 않은
작업이지만, 팀원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
정이 즐거웠습니다. 다만 아무래도 오프라
인 협동이 원활하지 않아 온라인에서 시
행 할때, 의사 소통과 결과물 도출 등 팀
원끼리 호흡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습
니다. 온라인 협업 툴이 어디까지 오프라
인 협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
이 있었습니다. 온라인 협업은 어떤 기준
이 제일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.

주원 현우

동현 승현



OOAD Review – CTIP environment

Jenkins와 같은 도구를 이름만 들어봤지 실
제로는 써본 적은 없었는데 그것이 얼마나
유용한지 새삼 깨달았다. 이걸 사용하는 것
만으로 프로젝트의 질이 많이 높아지는 것
같다.

여태까지 내가 하던 코딩은 막 하는 코딩
이었는데 설계부터 구현까지 객체개발방
법으로 구현을 해보니까 확실히 체계적으
로 구현 할 수 있었다.

Jenkins, Sonarqube 등으로 code-
refactoring이 수월하게 느껴졌다.

개인의 코드 습관과 설계 방향까지 자세하
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도구라 느꼈습니
다. 코딩 습관과 프로그래밍 전반에 걸쳐
많은 반성을 하게되었습니다. 매우 유용한
툴들로 코딩작업에 자주 사용하고 가능하
면 좀더 편의성도 개선해보고 싶습니다.

주원 현우

동현 승현



Q&A




